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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원유 재고 바닥 “석유대란”
NOC, 석유제품 판매가 동결로 적자 눈덩이 … 월평균 3000만달러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유가로 네팔이 석유 대란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네팔 석유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네팔석유공사(NOC)의 무쿤다 프라사드 둔겔 유류공급 담당 부지배인은 “원

유재고가 6일치밖에 남지 않았다”며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이웃국가인 인디아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NOC는 최근 몇년간 국제유가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

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동결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역전 폭이 커지자 사실상 추가 

수입을 포기한 상태이다.

둔겔 부지배인은 “국제유가는 최근 134달러 선까지 치솟았는데 배럴당 83달러일 때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

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달 300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왜곡된 유통가격 때문에 이미 NOC의 금융권 대출규모는 20억달러까지 늘어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쉽

지 않은 상황이다.

또 1월 석유가격 인상을 추진하다 잇따른 항의시위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

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NOC는 2007년에도 수입 대금을 갚지 못해 공급선인 인디아석유공사가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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